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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반기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 16억…사망자 1263 명에 2억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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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세종=뉴시스】김지은 기자 =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돼 25일 처음 지급되는 가운데, 올해 상반기 각 지방자치단체

가 사망자 1263명에게 기초노령연금 2억42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.

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, 6월말 기준 기초노령연금 부당

수급액이 16억여원에 달했다.

 이 가운데 58.6%인 9억4185만원은 환수했지만, 나머지 6억6445만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

 유형별로 보면 수급예정자가 소득과 재산명세를 축소 신고하거나 빠뜨려 수급자로 선정되면서 잘못 지급된 기초 노령연금액

이 6억842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. 교도소에 수용 중인 재소자나 행정오류로 잘못 지급된 금액도 5억1680만원으로 그 뒤를

이었다.

 또 유족들의 사망신고 지연 등에 따라 사망자에게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이 2억425만원에 이르렀다. 180일 이상 외국에 체류

하면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일시 정지해야 하지만, 이들을 대신해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장기 출타·병원 입원·여행 등 허위 사

유를 내세우며 대리 신청해 노령연금을 타냈다.

 강 의원은 "새로 시행되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잘못 지급된 연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거나 수급자에게 과태료를 부

과할 수 있다"면서도 "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안전행정부가 각 지자체의 실태조사 담당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충

원하는 동시에 현장실태조사를 강화해, 사망자 수급 또는 허위 소득 및 재산 신고 등에 따른 부당수급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필

요가 있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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